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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sequential mediating relationships between proactive 

personality, career resilience, and career satisfaction, focusing on improving the post-COVID-19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among students at a university in City 

C, South Korea. The final analysis included 151 male students (49.5%) and 154 female students (50.5%) 

who agreed to participate.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analysis, utilizing SPSS 25.0 and Hayes' 

PROCESS Macro version 4.1, model 6, are as follows. First, the correlation analysis among the main 

variables confirmed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s among proactive personality, career resilience, 

career satisfaction, and college adjustment. Furthermore, the study revealed that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career resilience and career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active 

personality and college adjustment were significant. These findings underscore that proactive 

personality is not only a psychological variable that broadly affects career variables such as career 

resilience and career satisfaction, but also a key variable that affects college adjustment. Building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of developing educational interventions and 

programs to ultimately enhance college adjustment through the cultivation of a proactive mindset, career 

resilience, and career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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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 19 페데믹 이후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향성을 위해 자기주도성과 진

로탄력성, 진로만족의 순차적 매개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한민국 C도에 재

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취지에 동의하는 305명 중 

남학생 151명(49.5%), 여학생은 154명(50.5%)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SPSS 25.0과 

Hayes의 PROCESS Macro 4.1의 model 6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

인 간의 상관분석 결과 자기주도성, 진로탄력성, 진로만족, 대학생활적응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학생의 자기주도성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과 진로만족의 순차적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자기주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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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진로 탄력성과 진로만족 등 진로 변인에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 일 뿐 아니라 

대학생활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기주도성, 진로탄력성, 진로만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적 개입과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핵심어: 대학생, 자기주도성, 진로탄력성, 진로만족, 대학생활적응 

 

1. 서론 

대학생 시기는 학업·관계·심리·사회·진로 등 삶 전반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확장된 대인관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2023년도 

시기의 대학생들은 과거와 다른 청년기를 경험하고 있다.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펜데믹을 선언한 후 펜데믹의 위협이 종결되어 2023년 

부터 대학교육은 정상화되었다. 그러나 팬데믹 경험은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펜데믹 이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아정체감·대학생활적응력이 낮은 반면,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1].  

또한, 교수나 선후배 간, 또는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이 원만치 않음에 따라 대학 또는 

학과에 대한 소속감이 약하고 동료간에 유대감도 약해 정체성 형성 뿐 아니라 관계 

형성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2]. 더 나아가 대학생들은 환경 변화에 따른 

학습집중력 약화와 학업스트레스 증가로 학업 성취도는 저하되는 반면 취업불안이 

증가되어 진로개발 및 진로구성에서 갈등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3].  이는 

비대면 학습환경에서 교사나 또래들과 함께 정상적인 수업에 비해 원만한 상호작용을 

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대학교육이 정상화되면서 대면 수업에서 혹은 학과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부담감이 

대학생활적응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학생의 시기에 대학생은 대학이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 동기 및 선후배들과 

새롭게 관계를 형성하고,  전공 및 교양 지식을 습득하거나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등 주도적으로 진로를 만들어가야 한다. 대학생활적응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영향을 미친다. 대학생활적응은 자아존중감 같은 자아요인과 

학업성취도(허정철, 한지수, 권병국, 한수미, 2023)[4] 같은 학업요인,  대인관계 혹은 

대인갈등 관리(최임숙, 2004)[5] 같은 관계요인, 진로결정 효능감 (우영지,  김나래, 2020) [6] 

같은 진로 변인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이 요인들 외에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주도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기주도성은 개인이 가진 적극적인 성격이나 특성으로 개인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행동하는 성향이다. Bateman과 Crant(1993)[7]는 자기주도성의 특징과 그와 관련된 

업무 성과에 대해 탐구한 결과 전형적인 적극적 성격을 가진 개인은 기회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며, 주도권을 발휘하고, 행동을 취하며,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날 때 

까지 인내한다고 하였다. 이는 자기주도성이 높은 사람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도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행동을 하고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가용자원을 활용하는 성향이 있음을 의미한다[8]. 

자기주도성은 학업, 직업, 창업, 리더십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특성을 가진 개인은 미래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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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과 성과를 이루는 경향이 있다[9]. 이런 의미에서 자기주도성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진로는 단순히 진학이나 취업을 의미하는 용어가 아니라 개인이 과거-현재-

미래를 종합하여 삶 전체를 설계해 가면서 의미를 구축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진로는 일의 총체, 생애 역할과 같이 삶 전체를 설계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10]. 이런 

의미에서 대학생의 대학생활은 현재의  진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인 동시에 미래의 

진로를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이다. 최근,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는 

이전처럼 하나의 직업을 정하고, 그 직업의 특징에  개인의 성격이나 흥미, 적성, 능력을 

맞추어 직업을 선택하는 단선적 직업 매칭 개념으로 진로를 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관점이 팽배해 있다. 우리 사회는 해고나 실직, 직업전환 등 직업 불안정성과 

위기감이 커짐에 따라 우연적인 사건들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우연대처능력이 필요하고, 다양한 사회 변화를 수용하면서 변화하는 환경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진로탄력성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다. 진로탄력성은 진로와 

관련된 어려움이나 고난을 경험하는 환경을 잘 이겨내고 적응적으로 진로를 구성해 가는 

개인적 특질로 학습이 가능한 능력이다[11]. 진로탄력성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에서 

일어나는 교수 및 또래와의 부정적 관계, 진로 개발 과정에서 부딪치는 진로장벽이나 

불확실성에 의한 부정적 영향 등에 효과적 으로 대응할 수 있다(임정섭, 김장회, 

2019)[12].  따라서 진로탄력성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진로만족은 개인이 심리적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갖는 전반적인 태도로 자신의 

분야에서의 만족감 내지는 성공했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진로관여행동을 많이 

할수록 진로만족이 높아지는데[10], 이러한 진로만족은 삶의 만족과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요인으로 가정되며, 주관적 안녕감과도 관련이 있다[10]. 정미예와 조남근(2011)은 

진로만족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13]. 이러한 결과들은 대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만족할수록 대학생활 적 응 에도 만족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기주도성과 진로탄력성, 진로만족이 대학생활적응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할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자기주도성, 진로탄력성, 진로만족 및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자 한다. 둘째, 대학생의 자기주도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 

미치는 진로탄력성, 진로만족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파악함으로써 대학생의 자기주도성과 

대학생활적응 능력 개발에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고  대학생활적응력을 향상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자기주도성 

자기주도성(proactive personality)은 능동적으로 환견병화를 창출하는 특성 수준의 행동 

경향으로, 자기주도성이 높은 사람은 장애물에 직면했을 때 기회를 찾고, 주도권을 

발휘하고, 인내하는 경향이 높다[7]. 자기주도성이 높은 사람들은 위기에서도 위축되기 

보다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기회를 찾고, 일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높고, 외부 환경의 미래 가능성을 예측하고 

자기주도적인 방식으로 행동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동기를 갖는다[8].  

홍세훈(2023)은 대학생의 자기주도성이 학습상황에서 몰입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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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결정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3].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기주도성은 구직 성공, 구직 자기효능감, 구직행동, 구직성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행동과 구직 노력을 예측하고 있었다. 또한, 주도성은 객관적인 

경력 성공과 주관적인 경력 성공 모두를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으로 높은 주도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업무수행력이 높다고 하였다[14]. 코로나 19 펜데믹으로 개인과 직장생활이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향으로서의 

자기주도성은 동기부여 자원 및 강점과 연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자기주도성은 

불확실성과 역경에 직면한 의료진들에게 업무와 관련한 동기부여자원을 확보하는데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더 큰 업무 성과와 웰빙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16]. 

2.2 진로탄력성 

자기주도성은 진로 발달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다. 진로관련 

자기주도성 연구에 의하면 자기주도성은 진로 탐색, 진로참여에 있어서의 동기부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 진로탄력성, 경력성공이나 직무만족 등 진로 관련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인이다[16]. 특히 진로탄력성은 예상치 못한 직업 환경에 

적응하는 개인의 특정한 특질로[17], 진로와 관련된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예기치 않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진로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꾸준히 

학습하면서 지속적으로 자기 향상을 꾀하며, 적극적으로 진로관리를 해 나가는 능력을 

의미한다[18].  

이러한 진로 탄력성은 현재에 경험하는 진로와 관련된 사건 뿐 아니라 미래사회에서 

탄력 적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진로탄력성은 ‘진로를 새롭고 유연하게 도전적으로 인식하는 개인의 

능력’으로 정의된다 (조아미 외 2019)[19]. 진로탄력성은 외부 환경의 변화와 요구에 

자신을 맞출 뿐 아니라 자신의 변화에 맞게 환경이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진로적응성과 유사하지만, 개인이 진로장벽이나 역경에 직면했을 때 자기 신뢰를 

바탕으로 그 상황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경향과 행동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진로적응성과는 차이가 있다. 즉, 진로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적 위축으로 인한 

우울, 불안 등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끈기를 보이고 유연한 태도로 

미래지향적 도전을 하는 심리사회적 대처자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진로탄력성은 

개인의 특성, 기술, 행동, 경험 및 신뢰와 같은 개인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긍정적 가족관계, 부모의 지지, 직장에서의 긍정적 정서 경험에도 영향을 받는다[12][20]. 

 

2.3 진로만족 

진로만족은 개인이 심리적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갖는 전반적인 태도로 자신의 

진로방향과 진로진행  및 자신의 분야에서의 만족감 내지는 성공했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일반 적으로 스스로 진로관련 발달과업 준비가 되어있다고 느끼고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현재의 진로 상태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을 구상하며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느낀다면, 그 개인은 자신의 진로방향이 

온전히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통제감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진로나 삶 전반에서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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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감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20].  

원경림(2020)[10]은 진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결과  진로관여행동은 

우연 대처 기술에, 우연대처기술은 진로적응성, 진로적응성은 진로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진로관여행동은 진로를 구성해 감에 있어 자신과 세상에 대해 정보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탐색 하고 행동하는 포괄적인 참여행위를 의미하는데 주도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진로관여 행동을 하는 것은 우연히 발생한 일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우연대처기술을 높인다고 하였다. 우연 사건을 기회로 만드는 특성은 기회를 행동으로 

옮기는 적극성이다. 우연대처기술은 진로 탄력성 및 진로적응성을 높임으로써 

진로만족감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진로개발에 미치는 자기주도성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자신의 진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진로 활동과 업무에 더 몰입함으로써 진로만족은 진로에서 성공을 측정하는 

지표로 간주된다[23]. 따라서 대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만족할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2.4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이란 대학에서 학업관련이나 대인관계, 동아리활동 등 사회생활에 적응하

고 자신의 학교나 학과, 학생들에게 전반적인 애착, 호감을 가지고 대학생활을 만족스럽

게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까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존중

감 [4], 자아정체감[1]  학업성취도, 대학생활만족도[4], 성역할 정체감[5], 실패와 역경 속에

서도 꾸준히 노력하고 도전하는 그릿[6], 긍정심리자본, 감성지능, 소통능력[24], 진로 요

인으로 진로결정[6],  대인관계능력[1], 및 대인갈등관리[5] 등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왔

다. 이 연구들은 대학생활적응의 중요성을 검증한 것으로 대학생활적응이 대학생의 중도

탈락률을 낮추고, 학업수행능력 향상, 대인 관계, 성공적인 직업선택, 주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렇든 대학생활적응의 중요성을 감

안할 때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탐색하고 그 영향력을 확인하는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3년 6월 기준 4년제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은 2023년 6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연구의 취지에 동의한 자발적 연구 참여자 30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한 후 회수된 305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미래융합대학, 공과대학, 창조문화예술대학, 글로벌상경대학, 보건의료복지대학에 

재학중이고, 남학생은 151명(49.5%), 여학생은 154명(50.5%)이었다. 학년별로 보았을때 

1학년 114명(37.4%), 2학년 90명(29.5%), 3학년 51명(16.7%), 4학년 45명(14.8%), 휴학 

5명(1.6%)로 나타났다.   

 

3.2 연구도구  

자기주도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Bateman과 Crant(1993)[4]가 개발하고 황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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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진국(2011) [23]이 수정,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식 척도록 점수가 높을수록 주도적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황애영, 탁진국(2011)[23] 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α는 .86으로 나타났다.  

진로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조아미, 진영선, 임정아(2019)[16]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 

하였다. 하위요인은 창의성, 유연성, 도전정신, 미래지향성으로 구성되었다. 총 20문항의 

5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탄력성이 높다. 조아미, 진영선, 

임정아(2019)[16]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α는 .94로 나타났다.  

진로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Lounsbury 등(2003)[24]이 개발하고 정미예와 

조남근(2012)[10] 이 번안한 진로만족감 문항을 사용하였다. 단일 요인으로 총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식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방향을 명확하게 

지각하며 진로 관련 사항에 만족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미예와 

조남근(2012)[10]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5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α는 .77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해서 문은식(2002)[25]의 학교생활척도를 최임숙(2004)[26]이 

수정 보완하고 김혜수(2014)[27]가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의적 적응으로 구성되었다. 총 21문항의 5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김혜수 (2014)[27]의 연구 에서는 .83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α는 .85로 나타났다.  

 

3.3 자료분석 

연구의 모든 자료는 SPSS 25.0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주

요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변인 간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했으며, 각 측정도구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계수)를 확인하였다. 셋째, 자기주도성

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과 진로만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Hayes(2013)[29]가 제안한 Process Macro를 활용한 분석을 하였다. 각각의 개별 단순매개효

과는 Model 4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두 개의 매개변수를 표함하는 직렬다중매개모형

(Serial Multiple Mediation Effect)은  Model 6으로 검증이 이루어졌다. 끝으로, 매개효과의 간

접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표본의 수 5,000개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분석을 실

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자기주도성, 진로탄력성, 진로만족,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살펴

보기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기주도성은 진로탄력성(r = .801, p < .01), 진로

만족(r = .536, p < .01), 대학생활적응(r = .492, p < .01)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진로탄력성은 진

로만족(r =. 574, p < .01), 대학생활적응(r = .516, p < .01)과 정적상관을 보였고, 진로만족과 대

학생활적응(r = .487, p < .01)도 정적상관을 보였다.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는 다음 [표 

1] 에 제시하였다.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Proactive Personality and College Adjustment: The Sequential Mediation of Career 
Resilience and Career Satisfaction 

 

Copyright ⓒ 2024 KCTRS  717 

각 변인의 평균을 살펴볼 때 자기주도성이 3.57로 가장 높았고, 대학생활적응이 3.45, 

진로만족이 3.4, 진로탄력성이 3.36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인의 왜도와 첨도의 경우 

정규분포 기준에 적합한 왜도 ±2, 첨도±7의 기준이 충족되었다.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n=305)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 Correlation Analysis of Variable (n=305) 

변인 1 2 3 4 

1.자기주도성  ·       

2.진로탄력성  .801** ·     

3.진로만족  .536** .574** ·   

4.대학생활적응  .492** .516** .487** · 

평균(M) 3.57 3.36 3.40 3.45 

표준편차(SD) .61 .68 .93 .50 

첨도 -.27 -.20 -.61 .05 

왜도 .20 .30 .06 .23 

** p<.01 

 

4.2 대학생의 자기주도성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과 진로만족의 순차적 

매개효과  

첫째, 자기주도성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4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자기주도성은 

대학생활적응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ß = .176, p < .01), 진로탄력성은 

대학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ß = .250, p < .001) 진로탄력성이 자기주도성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매개하였다. 또한, 자기주도성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총 

효과는 ß = .397(p < .001)이었으나 매개변수인 진로탄력성이 투입되면서 진로스트레스에서 

대학생활적응 간 경로의 직접 효과가 ß = .176(p < .01)으로 감소하여 자기주도성이 

매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 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분석 

결과 95% 신뢰 구간에서 LLCI와 ULCI가 각각 .1152, .3174로 나타나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진로만족이 자기주도성과 대학생활적응 간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마찬가지로 SPSS PROCESS MACRO Model 4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자기주도성은 

대학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ß = .262, p < .001), 진로만족은 대학생확적응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ß = .169, p < .001). 또한, 자기주도성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총 효과는 ß = 397(p < .001) 이었으나, 매개변수인 진로만족이 

투입되면서 자기주도성에서 대학생활적응 간 경로의 직접효과는 감소하였다(ß = 262, p 

< .001). 이는 자기주도성과 마찬가지로 진로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것이다. 간접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부트스트래핑 분석 결과 95% 신뢰구간에서 

LLCI는 .0804이고, ULCI는 .1973으로 0을 포함 하지 않았다. 이는 간접효과가 유의함을 

의미한다.  

셋째, 본 연구의 최종적인 연구가설인 직렬다중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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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MACRO Model 6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즉, 자기주도성과 대학생활적응 간 

관계에서 진로탄력성과 진로만족의 이중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기주도성은 진로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ß = .883, p < .001). 진로탄력성은 대학 

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ß = .171,  p  < .01). 둘째, 자기주도성은 

진로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ß = .319, p < .01), 진로만족은 대학생활적응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ß = .143,  p  <  .001). 셋째, 궁극적으로 자기주도성에서 대학생활적응 간 

경로의 총 효과는 ß = .397(p < .001)였으나 매개변수인 진로탄력성과 진로만족이 

투입되면서 자기주도성에서 대학생활적응 간 경로의 직접효과는 ß = .131(p  <  .05)로 

감소하였다. 

간접효과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부트스트래핑 분석 결과, 자기주도성에서 

대학생활적응 으로 이어지는 총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LLCI와 ULCI가 

각각 .1554와 .3748로 나타났다. 즉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세부적 경로의 간접효과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자기주도성→진로탄력성→ 진로만족→ 

대학생활적응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간접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95% 

LLCI:.0318, ULCI:.1214]. 결과는 [표 3]과 같고 최종 분석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표 2] 다중매개효과 검증(n=305) 

[Table 2] Verification of Indirect Effects of Relationships 

경로 ß SE t LLCI ULCI 

자기주도성 → 진로탄력성 .8827 .0379 23.2980*** .8081 .9572 

자기주도성 → 진로만족 .3187 .1174 2.7146** .0877 .5497 

진로탄력성 → 진로만족 .5551 .1066 5.2100*** .3455 .7648 

자기주도성 → 대학생활적응 .1310 .0645 2.0324* .0042 .2579 

진로탄력성 → 대학생활적응 .1712 .0604 2.8372** .0525 .2900 

진로만족 → 대학생활적응 .1425 .0312 4.5654*** .0811 .2040 

*p05, ** p<.01, *** p<.001 

 

[표 3]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n=305) 

[Table 3] Mediating Effects of Relatedness Between Occupational Engagement and the Happenstance 

Coping Skill 

경로 ß SE 
95% CI 

LL UL 

자기주도성→진로탄력성→대학생활적응 .1511 .0500 .0474 .2451 

자기주도성→진로만족→대학생활적응 .0454 .0214 .0072 .0898 

자기주도성→진로탄력성→진로만족→대학생활적응 .0698 .0226   .0318 .1214 

총 간접효과 .2664 .0557 .1554 .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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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기주도성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과 진로만족의 이중매개효과  

[Fig. 1] The Mediating Effect of Relatedness Between Occupational Engagement and Happenstance 

Coping Skill 

 

5. 논의 및 결과 

본 연구는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이들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진로스트레스, 자기주도성, 

진로탄력성, 대학생활 적응 의 구조적 관계를 설정하고, 진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에서 자기주도성과 진로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변인인 자기주도성, 진로탄력성, 진로만족, 대학생활적응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즉, 자기주도성이 높은 

수준은 진로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진로관리를 해 나가는 진로탄력성의 

수준과 관련이 있으며, 자신의 진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진로만족의 수준은 

대학생활적응의 높은 수준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생의 자기주도성과 

진로탄력성, 진로탄력성과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최지은, 조용선(2020)[13], 

임점섭, 김장회(2019)[9]의 결과와 같다. 

둘째, 자기주도성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여대생의 자기주도성이 진로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고[13],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주도성이 

높을수록 진로탄력성이 높다는 결과를 지지한다[30]. 이는 진로탄력성이 자기주도성과 

대학 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환경적 요인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갖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도전하는 자기주도성과 진로 개발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장애물을 극복하는 

진로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대학생의 자기주도성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진로탄력성과 진로만족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의 자기주도성, 진로탄력성, 

진로만족은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자기주도성은 진로탄력성과 

진로만족을 순차적으로 거쳐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주도성이 높을수록 진로 탄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진로탄력성이 높을수록 

진로만족이 높으며, 진로에 만족 할수록 대학 생활적응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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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와 동일한 설계로 연구를 진행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이러한 결과는 정미예, 조남근(2011)[13]과 황애영, 탁진국 (2011)[25]의 결과를 지지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자기주도성은 진로 관련 변인에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 일 뿐 아니라 대학생활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자기주도성의 강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자기주도성을 함양하는 다양한 개입 및 

지원방법을 통해 창의성, 유연성, 도전정신, 미래지향성을 나타내는 진로탄력성을 

향상킴으로써 자신의 진로에 대한 만족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진로 만족은 개인에게 중요한 모든 차원에  걸쳐 자신의 진로에 대한 개인 내적 인식과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이나 업무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갖는 것이다. 자신의 

진로에 만족할수록 대학생활적응력이 높아지고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의 

정도에 대하여 면밀한 관심을 갖고, 자기주도성 및 진로탄력성을 향상할 수 있는 교과 

과정 및 연계 프로그램의 연계·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주도성이 선행되었을 때 진로탄력성이 

높아지며,  높은 진로탄력성은 진로만족감을 높임으로써 대학생활적응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대학생활적응 연구에서 적용 빚도가 낮았던 

자기주도성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탄력성과 진로 만족의 중요성을 확인함 으로써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진로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횡단적 

설계로 대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따른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대상자를 여러 

지역의 대학생을 포함하여 종단적 설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대학생 스스로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애정을 갖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자기주도성 프로그램과 

진로프로그램 증가와 함께 집단상담 내지는 그룹코칭 활성화 등  대학의 통합적 

지원체계의 구축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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